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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Y. PARK, Y. W. KIM. and I. A. CHOI, The Kinetic and EMG Analysis about Supporting Leg of Uke in 

Judo.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2, pp. 197-205,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scle activations and Ground Reaction Force(GRF) in university judo players, and provide the 

guide of training in Judo. Using surface electrode electromyography(EMG), we evaluated muscle activity in 5 

university judo players during the Judo Uke Movements. Surface electrodes were used to record the level of 

muscle activity in the Tibialis Anterior, Rectus Femoris, Elector Spinae, Gluteus Maximus, Gastrocnemius muscles 

during the Uke. These signals were compared with %RVC(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which was 

normalized by IEMG(Integrated EMG). The Uke was divided into four phases : Kuzushi-1, Kuzushi-2, Tsukuri, 

Kak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ffective Uke Movements needs to short time in the Kake Phase

2. The Analysis of Electromyography of Uke Movements in Supporting Leg; TA(Tibialis anterior) had Higher 

%RVC in the Kuzushi Phase, RF(Rectus Femoris) had Higher %RVC in the Tsukuri Phase, GM(Gluteus 

Maximus) had Higher %RVC in the Kake Phase 

3. The ground reaction force for Z(vertical) direction was showed increase tendency in Kuzushi phase, 

Tsukuri phase and decrease tendency in Kake phase

KEYWORDS : JUDO, UKE, GRF, EMG,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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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yrs) 키(cm) 몸무게(kg) 경력(yrs)

선수 22±3.2 174.5±4.2 82±6.7 8±2.3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Ⅰ. 서 론

대한민국의 유도는 세계 최강이었다. 그러나 힘과 

체력을 앞세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최근 세계대회 및 

올림픽에서 선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유도계

는 더욱더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유도경기는 5분 

동안 한정된 경기장 안에서 메치기 기술과 굳히기 기

술로 승패를 가름하는 역동적인 스포츠이다. 특히 유도

는 기본자세인 자연체와 자호체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수행함에 있어 체중을 지탱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하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체 중심의 이동에 

가장 주된 역할은 발과 다리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 중  

발기술(ashi-waza)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김의환, 1984). 

이러한 발기술 중 허벅다리걸기는 ‘한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유도 경기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유도 경기의 기술에 관한 빈도연구(장순용, 1997; 유

경훈, 2000)에서도 허벅다리걸기 기술의 중요성이 나타

나고 있으며, 윤현(1992)은 허벅다리걸기 기술이 전 세

계적으로 많은 선수가 주특기 기술로 선택하여 연마하

고 경기 승ㆍ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선행 연구를 배경으로 허벅다리걸기 기술에 대한 효

과적인 동작수행을 위해 운동역학적 분석을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김의환, 장은경, 설영윤, 

최경택과 이상식(1986)은 허벅다리걸기 기술을 기울이

기, 지읏기, 걸기 국면으로 나누고 걸기를 1, 2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걸기 국면에서 공격과 지지하는 무릎

관절을 효과적으로 신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윤현(1992)은 걸기 1-2단계에서 잡기와 받기와의 중

심 이동 범위가 커야 효과적인 기울이기가 된다고 보

고하였으며, 신성휴, 손명성, 김원섭과 최승필(1998)은 

걸기 국면에서 좌ㆍ우 수평 방향의 중심이동 변위를 

줄이는 것이 기술발휘에 효과적이며, 몸통 각이 클수록 

기술 발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를 메

치는데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김의환, 윤현과 김성섭(2004)은 받기의 자세와 

저항이란 변인을 두어 저항과 자세에 따라 시간 변인

은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었고 자세 변인에서는 저항이 

있을 시 공격 발을 최대로 신전시키지 못한 채 기술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유도 허벅다리걸기에 대한 운동학적인 연

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도허벅다

리걸기 기술은 하지를 주로 이용하는 다리 기술인 것

을 감안해 볼 때 공격자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한발로 

몸을 지탱하는 지지 구간이 길다. 이에 한발 지지발

(supporting leg)에 대한 운동역학적 및 근활성도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중

심 발에 대한 운동역학적 분석과 근전도 분석을 통해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나타나는 지면 반력과 근

활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H대학 유

도부 선수 5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신체

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실험 도구

근전도 측정을 위해 MegaWin System (Mega 

Electronics Ltd, Fin)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전극은  

ME3000 P8(MegaWin Sys Ltd. Ma. Fin)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표면전극은 mini electrode(3M. 

Ltd. USA)이다. 전극의 공통성분제거비(CMRR: 

Common Mode Rejection Ratio)는 110dB이다. 이 전

극은 지름이 2cm이며, 두 전극간의 간격은 3cm를 두

고서 배치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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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면 전극의 위치

(bandwidth)은 20-500Hz 사이로 정하였으며, 1000Hz로 

샘플링 하였다. 근전도 신호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IEMG (Integrated EMG)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근전도 

신호처리와 저장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MegaWin 

v2.1(Mega Electronics Ltd, Ma. FIN)을 이용하였다. 대

상자들의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에 대한 근전도 자료

들의 동조화를 위해 6mm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GR-DVR9500, JVC)를 설치하여 스윙 동작을  

120field/s로 촬영하였다. 이때 특수 제작한 마우스를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의 시작과 함께 후레쉬를 터뜨려 

근전도 signal에 마크를 기록하여 영상과 근전도를 동

조한다. 영상은 비디오카메라를 거쳐 Marvel connector 

Box를 지나 Matrox marvel Adapter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다. 대상자는 "시작” 구령에 따라 기술 발휘를 

시행하였다. 

지면 반력자료의 수집은 Kisler사의 모델 9281B 

Type 9865E1Y28 지면반력 측정기(force platform)를 통

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수집 빈도수는 600Hz로 설정하

였다. 지면 반력 측정기의 신호는 증폭기(Amplifier)와 

A/D Board 5606A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를 변환된 후 

저장되었다. 

3. 유도 동작의 측정

1) 동작의 측정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이 느끼기에 충분한 준비운동

과 기술 발휘 동작을 반복 연습하였다. 복장은 검정 타

이져를 착용하였으며 받기는 도복을 입고서 실험을 하

였으며, 실험 장소는 H대학 실내 체육관이었다. 받기

의 자세는 자연본체를 유지 하였으며, 받기의 위치는 

잡기의 지지발이 지면반력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잡기

에 따라 약간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실험 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2) 국면의 구분 

1) 허벅다리걸기의 주요 이벤트와 국면

허벅다리걸기 기술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벤트와 

국면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① E0 : 기술 발휘를 위한 준비자세

① E1 : 기술 발휘를 위해 잡기의 왼발이 지면에 닿

는 순간

③ E2 : 잡기의 공격발(오른발)이 매트 이탈하는 순간

④ E3 : 잡기의 공격발이 받기 지지발과 접지한 순간

⑤ E4 : 공격에 의해 받기의 두발이 매트를 이탈하

는 순간

(1) 이벤트(Event)

그림 1. 허벅다리걸기의 주요 이벤트

(2) 국면(Phase)

허벅다리걸기 기술을 기울이기, 지읏기, 걸기 국면으

로 구분하였다. 기울이기 국면(kuzushi phase)은 Phase1

이 E0～E1, Phase2가 E1～E2구간, 지읏기 국면(tsukuri 

phase)은 Pahse3이며 E2～E3 구간, 걸기 국면(kake 

phase)은 Phase4이며 E3～E4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4. 근전도 신호의 측정 및 표준화 과정

 

1) 전극 부착 

표면전극의 부착위치는 Cram, Kasman과 Holtz(1998)

를 참조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붙였다. 표면전극을 

피부에 부착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피부 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쳤다. 전극 부착부위

에 털이 있는 경우 면도를 하여 털을 제거한 뒤, 사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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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Total

시간
(M±SD)

0.34
±0.15

0.13
±0.07

0.18
±0.06

0.24
±0.08

0.89 
±0.12

표 2. 구간별 소요시간 (단위:초)

이용하여 각질을 제거하였으며 알코올로 닦았다. 유도 허

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지발인 왼발에 대한 근전도 

실험을 위해 지정된 좌 근육들은 다음과 같다.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비복근(Gastrocemius), 

대퇴직근(Rectus Femoris), 대둔근(Gluteus Maximus),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이었다. 

2) 근전도 신호의 표준화 및 자료분석 과정 

근전도 신호를 대상자간 비교나 근육간 비교 또는 

측정일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근전도 신호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최대 등척성 수

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을 사용하여 표준화하는 %MVIC 방법과 특정 동작의 

근수축을 기준 수축(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RVC 방

법이 있다(Cram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RVC 방법

을 사용하여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근전도 

신호를 표준화하였다. 

기준 수축(RVC)은 기술 발휘를 위한 준비 자세를 5

초 동안 지속하도록 하였으며, 각 구간에 해당되는 어

드레스를 RVC로 하여 IEMG를 구하였다. 유도 허벅다

리걸기 기술 발휘 시 각 구간별 5개 근육에서 구한 

IEMG와 RVC - IEMG값을 비교하여 %RVC를 통하여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표준화 하였다. 이 때 %RVC

의 수치는 RVC - IEMG의 배수를 나타내고 있다. 

근전도는 근육의 활동량과 힘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

용된다. Raw EMG의 적분값은 Zero이며, 절대값을 구

하기 위하여 Raw signal의 전파정류(Full- wave 

rectify)가 필요하다. 이는 수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U.S DHHS, 1992). 

I{︳EMG(t)︳}=⌠
⌡

t

0
∣EMG( t)∣dt (1)

IEMG(Integrated EMG)는 근전도의 파형을 전파정

류 한 후 각 근육이 근수축한 시간 동안의 적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적분 근전도의 수학적 산출방식은 

수식(2)와 같다. 

Averaged IEMG=⌠
⌡

t

0

∣EMG( t)∣dt
1024* t

(2)  

5. 지면 반력 자료의 분석

지면 반력기를 통하여 획득한 좌우방향(X), 전후방

향(Y), 수직방향(Z)의 지면반력을 Dowling & 

Vamos(1993)의 식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들은 

B.W(Body Weght)로 나누어 표준화 시켰다. 자료의 분

석과정에서는 Excel 200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각 구간별 시간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구간별 소요시간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기울이기 구간인 1구간에서 0.34초, 2구간에서 0.13

초를 나타내어 0.47초를 나타내고 있다.  지읏기 구간

에서는 0.18초를 나타내었으며, 걸기 구간에서 0.24초를 

나타내었다. 구간별 소요시간의 차이는 기울이기, 걸기, 

지읏기 구간 순으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기울이기, 

지읏기, 걸기 구간 순으로 소요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의 신호측정(공격자와 방어

자가 부딪치는 경우 노이즈발생)을 포함하여 걸기 구

간에서 시간 변인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윤현(2005)이 기울

이기 구간에서 우수 집단은 0.45초, 비 우수 집단은 

0.52초로 나타났으며, 지읏기 구간에서 우수 집단은 

0.15초, 비  우수 집단은 0.17초로 나타났으며,  걸기 

구간에서 우수 집단은 0.05초, 비우수 집단은 0.09초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신성휴 등(1998)은 기울이기 

구간은 0.42초, 지읏기 구간은 0.34초, 걸기 구간은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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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A GCM RF GM ES

M 160.8 101.8 109.5 93.25 63.08

SD 36.4 34.5 25.7 45.5 22.96

표 3. 1 구간에서의 %RVC

그림 3. 근전도 Ra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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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구간에서의 %RVC

초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위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에서 기울이기 구간에서는 

비슷하며, 지읏기 구간에서는 윤현(2005)의 결과는 비

슷하나, 신성휴 등(1998)의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걸기 구간에서는 윤현(2005)의 결과와 약간의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의 발휘 시 구

간별 소요 시간이 짧다는 것은 기술 숙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기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 허벅다리걸기 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의 중심을 흩어리는 기울이기 구간에서 소요시간

을 줄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2. 각 구간별 %RVC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근전도의 원 신호

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전경골근에서는 최대의 

근 활성도는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시간의 문

제가 피험자 별로 다르게 나타내고 있으며, 비복근과 

대둔근은 근 활성도의 최대값과 지속시간에 편차를 나

타내며, 대퇴직근과 척추기립근에서는 피험자간에 유사

하게 나타내고 있다. 

1) 1 구간에서의 %RVC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인 1

구간에서의 근활성도는 전경골근, 비복근, 대퇴직근, 대

둔근, 척추기립근의 순서로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

다. 아래 <그림 4>는 1 구간에서 중심발의 %RVC를 

나타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준비 자세에서 기울이기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지지 중심발인 왼발이 뒤로 

빠지는 상황이므로 전경골근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을 보면,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인 1구간에서 전경골근은 160.8±36.4, 

비복근은 101.8±34.5, 대퇴직근은 109.5±25.7, 대둔근

은 93.25±45.5, 척추기립근은 63.08±22.96를 나타내고 

있다. 

2) 2 구간에서의 %RVC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인 2

구간에서의 근활성도는 전경골근, 대퇴직근, 비복근, 대

둔근, 척추기립근의 순서로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

다. 아래 <그림 5>는 2 구간에서 중심발의 %RVC를 

나타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자세에서 지읏

기 자세를 취하는 과정, 즉 오른발의 이지 전 시점에서 

왼발의 전경골근과 대퇴직근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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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구간에서의 %RVC 

구분 TA GCM RF GM ES

M 224.7 153.3 183.9 147 74.33

SD 51.33 68.57 58.24 23.5 40.33

표 4. 2 구간에서의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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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 구간에서의 %RVC

구분 TA GCM RF GM ES

M 195.4 167.1 203.6 183.8 104.7

SD 56.25 48.54 75.7 61.2 28.42

표 5. 3 구간에서의 %RVC

<표 4>을 보면,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인 2구간에서 전경골근은 224.7±51.33, 

비복근은 153.3±68.57, 대퇴직근은 183.9±58.24, 대둔

근은 147±23.5, 척추기립근은 74.33±40.33를 나타내

고 있다.   

3) 3 구간에서의 %RVC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읏기 구간인 3구

간에서의 근활성도는 대퇴직근, 전경골근, 대둔근, 비복

근, 척추기립근의 순서로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 6>은 3 구간에서 중심발의 %RVC를 나타

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읏기 구간으로 왼발을 

중심지지발로 하여 공격 자세를 취하는 과정으로 왼발

의 대퇴직근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표 5>을 보면,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읏기 구간인 3구간에서 전경골근은 195.4±56.25, 

비복근은 167.1±48.54, 대퇴직근은 203.6±75.7, 대둔

근은 183.8±61.2, 척추기립근은 104.7±28.42를 나타내

고 있다. 

4) 4 구간에서의 %RVC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걸기 구간인 4구간

에서의 근활성도는 대둔근, 비복근, 전경골근, 대퇴직

근, 척추기립근의 순서로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 7>은 4 구간에서 중심발의 %RVC를 나타

내고 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걸기 구간으로 왼발을 지

지발로 하여 상대를 걸고서 지지하는 과정으로 왼발의 

지지과정에서 대둔근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내었다.

<표 6>을 보면,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걸

기 구간인 4구간에서 전경골근은 167.7±43.47, 비복근은 

187.6±54.86, 대퇴직근은 149.4±29.26, 대둔근은 

200.3±67.34, 척추기립근은 132.8±57.27를 나타내고 있다. 

3. 각 구간별 지면반력 비교  

1) Fx 에서의 지면반력 비교

아래 <그림 8>은 Fx에서의 지면반력의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에서

의 꾸준한 외측 지면반력(lateral reaction force)의 증가

가 나타나고, 이후 지읏기 구간, 걸기 구간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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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GRF
(M±SD)

0.08
±0.03

0.14
±0.03

0.06
±0.02

0.05
±0.02

표 8. 전후 방향(Fy)의 지면반력 (단위:B.W)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GRF
(M±SD)

-0.08
±0.02

-0.11
±0.00

-0.11
±0.02

-0.03
±0.01

표 7. 좌우 방향(Fx)의 지면반력 (단위:B.W)

구분 TA GCM RF GM ES

M 167.7 187.6 149.4 200.3 132.8

SD 43.47 54.86 29.26 67.34 57.27

표 6. 4 구간에서의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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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 구간에서의 %RVC

그림 8. 좌우 방향(X)의 지면반력 곡선

그림 9. 전후 방향(Y)의 지면반력 곡선

내측 지면반력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을 보

면, 기울이기 구간에서의 지면반력은 0.17B.W를 나타

내며, 지읏기 구간의 지면반력은 0.11B.W, 걸기 구간에

서의 지면반력은 0.03B.W를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

서 윤현(2005)은 기울이기 구간에서 0.07B.W를 나타내

었으며, 지읏기 구간에서 0.23B.W, 걸기 구간에서 

0.25B.W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2) Fy 에서의 지면반력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에서

의 꾸준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면반력(lateral 

reaction force)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지읏기 구간에서

는 제동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

림 9>는 Fy에서의 지면반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8>을 보면, 기울이기 구간인 1구간에서의 지면

반력은  0.08B.W, 2구간에서의 지면반력은 0.14B.W를 

나타내었으며, 지읏기 구간의 지면반력은 0.06B.W, 걸

기 구간에서의 지면반력은 0.05B.W를 나타내었다. 기

울이기 구간에서 왼발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체중 이동

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면반력을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윤현(2005)

은 기울이기 구간에서 0.05B.W를 나타내었으며, 지읏

기 구간에서 0.02B.W, 걸기 구간에서 0.04B.W를 나타

낸다고 보고하였다.   

3) Fz 에서의 지면반력 비교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수직 방향의 지면

반력은 다음과 같다. 기울이기 구간과 지읏기 구간에서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 10>은 Fz에

서의 지면반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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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GRF
(M±SD)

0.77
±0.37

1.70
±0.22

1.89
±0.03

1.53
±0.18

표 9. 수직 방향(Fz)의 지면반력 (단위:B.W)

그림 10. 수직 방향(Z)의 지면반력 곡선

이후 걸기 구간에서 지면반력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험 상황에서 공격 상황을 적절

하게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는 선행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윤현(2005)에서 비 우수

집단(대학선수)의 지읏기 구간의 수직 지면반력은 

2.35B.W이었으며, 걸기 구간의 수직 지면반력은 

2.28B.W이었다. <표 9>를 보면, 기울이기 1구간에서는 

지면반력은 0.77B.W, 기울d;기 2구간에서의 지면반력은 

1.70B.W를 나타내며, 지읏기 구간의 지면반력은 

1.89B.W, 걸기 구간에서의 지면반력은 1.53B.W를 나타

내었다. 기울이기 2구간에서 이미 상대의 체중이 실리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업어치기의 수직 

지면반력은 김의환 등(1988)에서 2.36～2.49B.W를 나타

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의환, 강충식과 정철정(1992)의 

대표선수들의 업어치기 동작에서 수직 지면반력은 

2.89B.W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유도 업어치기 기술

과 허벅다리걸기 기술의 차이에서 업어치기 기술 발휘

시가 높은 지면반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대학교 유도선수 5명을 선정하여 유도 허

벅다리걸기 기술 발휘시 근전도 및 지면반력을 분석하

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구간별 소요시간에서는 기울이기 1, 2구간에서는 

0.47초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읏기 구간에서는 

0.18±0.06초, 걸기 구간에서 0.24±0.08초를 나타내었다. 

걸기 구간의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효과적인 공격을 

이루도록 하여야겠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기울이기 구간인 1구간, 

2구간에서 전경골근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읏기 구간인 

3구간에서 대퇴직근 이 높게 나타났으며, 걸기 구간인 

4구간에서 대둔근이 높게 나타냈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지발의 이동에 대한 근활성도의 분석이 전

경골근에서 대퇴직근, 대둔근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수직 방향의 지면반력은 

기울이기 구간과 지읏기 구간에서 증가 추세 후 걸기 

구간에서 지면반력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술 발휘 시 숙련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많은 훈련을 요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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